
SPECIAL AR
TICLES

SPECIAL AR
TICLES

04
패각의 재활용 위한 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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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43만 톤 이상의 패류(貝類)

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패류에서 패각(貝殼)은 약 70~80 %의 비중을 차지하나, 패각

은 패류 가공과정에서 대부분 폐기 및 방치되어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패각의 주성분은 무기질로써 소각하면 대부분 소각재로 배출되어 소각시설의 운영비 부

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패각은 토양비료나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2017년 기준의 재활용 비율은 약 35 % 

수준이다2). 따라서 최근에는 패각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자 패각을 고온 소성시켜 산화

칼슘을 제조하거나 탄산칼슘으로 가공하는 방안, 그리고 건설재료로서 석회석 및 시멘

트, 잔골재의 대체제로 활용하거나 모르타르 및 시멘트 벽돌의 제조에 활용하는 방안 등

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에서는 최근 패각 활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비록 제한된 범위지만 

패각을 시멘트 및 잔골재의 대체제나 건축마감재료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발표되

고 있다3,4). 하지만, 건설재료로서 패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각 내부에 존재하는 염분

을 적절히 조절하고, 패각의 강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전처리 기술이 수반되어야 한

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5,6).

따라서 본 고에서는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등록특허공보에 공개된 패각의 전처리 방법 

중 전기분해법에 의한 패각의 염분 제거 방법과 패각의 백색도 및 강도를 높은 상태로 생

성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전기분해법에 의한 패각의 염분 제거 방법

본 기술은 「전기분해법에 의한 패각의 염분 제거 방법」이란 명칭으로 2017년 5월 15

일에 특허로 등록된 기술(등록번호: 제10-1738124호)로서, 기술 내용은 패각을 순환자

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전처리로서 패각에 붙어있는 염분을 세척 및 제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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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염분 제거장치 개념도 

하는 전기분해법에 의한 패각의 염분 제거 방법이다.

본 기술은 패각의 분쇄, 선별, 세정, 건조를 포함하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분쇄단계는 패각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는 

단계이다. 이때, 진동 원심밀을 이용하여 패각을 300 내지 

400 메쉬를 갖도록 분쇄하여 비표면적이 1200 내지 1500 ㎠/

g이 되도록 활성화한다. 선별단계는 분쇄된 패각을 2단 형태

의 거름망(상부 거름망: 300 메쉬, 하부 거름망: 400 메쉬)에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패각에 포함된 이물질을 선별 및 분리하

는 단계이다. 이렇게 선별단계까지 완료되면 세정단계를 통해 

희석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은 고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

륨(NaClO, Sodium Hypochlorite)을 염분 제거장치의 세척수 

탱크에 저장하고 세척수 탱크의 내부에 용수를 공급하여 차

아염소산나트륨과 혼합된 일정농도의 살균 소독수로 만든 후, 

세척수 탱크의 내부에 이물질이 분리된 패각을 투입하여 세정

한다. 마지막 건조단계는 세척된 패각을 건조하는 단계로서 

고압 살수기 및 열풍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자동으로 

고압수 및 고압기체를 순차적으로 분사하여 패각의 표면에 남

아있는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표면을 탈염 및 세척한

다. 이때, 열처리를 통한 패각 입자의 균질성과 가열비용 등을 

고려하여 600 ℃ 내지 800 ℃의 온도로 약 1시간 이상을 가열

하여 소성 및 건조하게 된다. <그림 1>은 본 기술에서 제안하

는 염분 제거장치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3. 재활용 패각의 전처리 방법

본 기술은 「재활용 패각의 전처리 방법」이란 명칭으로 

2019년 6월 13일에 특허로 등록된 기술(등록번호: 제10-

1990797호)로서, 기술 내용은 패각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 

전 패각의 백색도 및 강도를 최적의 상태로 생성시키는 전처

리 방법이다.

본 기술은 패각의 세척, 침수, 초음파, 건조, 산(酸) 세척,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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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포함하는 6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세척단계는 패각을 흐

르는 물에 복수 번 세척하는 것을 의미하며, 침수단계는 세척

단계를 마친 패각을 증류수로 24시간 동안 침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초음파단계는 침수단계 후 30분씩 3회에 걸쳐 초음

파를 통해 패각을 조사하는 단계이며, 건조단계는 건조 장치

에 패각을 투입하여 105±5 ℃로 24시간 건조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렇게 건조단계를 마친 패각은 35%의 염화수소

(HCl) 또는 60 %의 질산(HNO3) 수용액에 침지시켜 산 세척

한 후 스틸 브러쉬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산 세척단계이

며, 산 체적 후 패각을 건조시킨 뒤 측정단계를 통해 패각의 

백색도 및 강도를 검수한다. [표 1]은 본 기술에 대한 각 단계

별 세부 사항을 나타낸다.

4. 결 언

등록특허공보에 근거하여 전기분해법에 의한 패각의 염분 

제거 방법과 함께 패각의 백색도 및 강도를 높은 상태로 생성

시키는 전처리 방법을 살펴보았다. 비록 등록특허공보에 의한 

구 분 세부 내역

세척단계 ● 패각을 흐르는 물에 복수 번 세척

침수단계 ● 패각을 증류수로 24시간 동안 침수

초음파단계
● 30분씩 3회에 걸친 패각의 초음파 조사

- 초음파 음향주파수: 40~60 kHz, 출력: 600 W

건조단계 ● 건조장치에서 105±5 ℃로 24시간 건조

산 세척단계

● 염화수소 또는 질산과 증류수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20~30분간 침지 실시
- 산용액은 농도가 35 %의 염화수소(HCl) 또는 60 %의 질산(HNO3)중 하나를 선택
- 염화수소 : 증류수의 비율은 중량대비 1:20~30으로 실시
- 질산 : 증류수의 비율은 중량대비 1:30으로 실시

● 산 세척 후 스틸 브러쉬로 골에 있는 이물질 제거

측정단계 ● 패각의 백색도 및 강도 검수

[표 1] 재활용 패각의 전처리 단계별 세부 사항

개략적인 내용이었지만 패각을 건설재료로서 다양하게 활용

하기 위한 전처리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

으로 패각의 전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패각의 활용 가능성 증

대와 이러한 패각을 활용하는 다양한 건설재료의 개발과 적용

을 통해 건설 산업이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건설 

실무자와 연구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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